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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원불교 상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이론적 체계와 방법을 정립해 나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관, 심리적 문제원

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을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탐색하고 인간중심상담을 원불

교 상담에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인간관에서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이 자아실현경향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원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법신불로 보았다.  심리적 문제 원인에서 

인간중심상담은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로 보았고, 원불교는 경계를 따라 일어

난 마음이 존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에서 인간중심상

담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인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시했고,  

원불교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소태산의 대자대비한 태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써 로저스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주산이 기록한  법설수필집Ⅰ Ⅱ 의 상담사례에서도 인간중심 상

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중심상담의 목표가 ‘충분히 기능하

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면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의 목표는 ‘자력

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주제어 : 원불교 교리, 인간중심상담, 상담목표, 상담사례, 상담자 태도, 원불교 상담 

*  제1저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 수료 potatobook@ hanm ail.net

**교신저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m adisonair@ naver.com



종교교육학연구, 제 61권

Ⅰ. 서론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1 )( , 이하 소태산)은 개교표어로 “물질

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2)를 내놓았다.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가 매

우 중요하다. 소태산은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없이 활

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3)이 된다고 했다.

원불교에서는 “1977년부터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원불교 수계농원에서 

촉발된 이 마음공부는 대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제법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정전마음공부(혹은 ‘경계 중심 마음공

부’),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혹은 ‘자성 중심 마음공부’), 삼동원 마음공부, 덕목 중심 

마음공부”5) 등 마음공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한내창은 원불교에서 운영되는 “마음공부의 본질은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성품에 

대조하여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6)이라고 했다. 이기흥은 “원불교식 마음공부는 대

조, 반조, 돌리기 그리고 쌍수 내지 병진공부 등을, 인생항해를 위한 용심법 및 마음공

부법으로 제시”7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원상에 내재해 있는 동태성의 원리를 대

원리로 제시”8)하면서 “대상지향적인 마음을 메타마인드로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회

1 ) 원불교 교조. 아명은 처화( )ㆍ진섭( ) . 족보명은 희섭( ). 중빈은 법명. 법호는 소태산(

). 원불교 교단의 존호는 대종사( )ㆍ원각성존( )으로 받든다. 1891년 5월 5일(음 3.27),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의 평범한 농가에서 부친 회경과 모친 유정천의 4남 2녀 중 3남

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진리에 뜻을 두고 오랜 구도 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일원상진리를 

대각하고 원불교를 창립했다. 원불교에서는 이날을 대각개교절로 정하고 경축하며, 이 해를 원기( ) 

원년으로 헤아린다. 소태산은 최초법어를 설하고 시국을 살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대

종경》 서품4)는 표어를 지도강령으로 삼았다. 구인 제자를 얻고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를 시행하며 법

인기도를 행한 다음, 1919년(원기4) 주석처를 전북 부안으로 옮겨 교리강령을 제정하고 교서를 초안하

며 회상창립을 위한 인연 규합에 힘썼다. 1924년(원기9) 6월 1일 전북 익산의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에 익산시 신룡동 344-2번지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전무출신 공동생활

을 시작한다. 이어 소태산은 28년간 각종 제도확립ㆍ인재육성ㆍ교서편정ㆍ교화훈련 등의 활동을 전개

하다가 1943년(원기28) 5월 16일 생사법문( )을 설하고, 6월 1일 열반했다(원불교 대사전

(https://ww w .w on.or.kr/) 참조.

2 )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1쪽.

3 ) 위의 책, 315쪽.

4 ) 한내창,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의 한 시도｣,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

상연구원, 2005), 152쪽.

5 ) 이기홍, ｢원불교 마음공부의 확장적 논의를 위한 한 개념들｣,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2집(익산: 원광

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86쪽. 

6 ) 한내창, 앞의 책, 177쪽.

7 ) 이기홍, 앞의 책, 219쪽. 

8 ) 위의 책,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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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조해 보고, 입장을 바꿔보는 등 다양한 돌리기 기법들”9)을 마음공부 방법으로 소

개했다. 

이처럼 다양한 마음공부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교단에서는 원불교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진은은 “주임교무1 0)와 부직자1 1) 간의 관계 문제, 교무와 

교도12 )들의 의사소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13 )면

서 원불교 상담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출가 교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라고 했다. 

교무들이 소진되는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이를 해결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했다.14 ) 정조련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자 상담을 

찾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이웃 종교는 20~ 30년 전부터 상담 활동을 시작했는데 

원불교는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15 )고 했다. 양명일은 “청소년 교화는 상담이 같이 가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1 6)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성가족

부와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생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 등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년 사망 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이었으며,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

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했다.17 ) 이는 청소년 

교화에서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마음공부는 자력을 위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타력이 필요할 때는 마음공

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들어진다. 현장에서 주임교무와 부직자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

기거나, 심신이 소진된 교무들이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이 병든 일반교도와 청

소년들에게도 전문가의 도움인 타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원불교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상담은 인간을 이해하며 그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일이다. 황도묵은 “원불교의 신앙

9 ) 같은 책.

1 0 ) 원불교 ‘교무’ 직급의 하나이다. 교무는 원불교 성직자로 교화ㆍ교육ㆍ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종 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다. 교무의 직급은 교감 주임교무 보좌교무 부교무로 나누는

데 교감 주임교무는 교당의 상위 직급에 해당한다. 주로 교감은 교구장이나 지구장을 겸직하며, 그 

외 교당은 주임교무가 최고 직급이다.

1 1 ) 부직자는 보좌교무 부교무를 말하며 상위 직급 교무를 보좌한다. 

12 ) 원불교의 입교 절차에 의하여 신자가 된 사람이다.

1 3 )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①> , 《한울안 신문》, 946호, 2015년 6월 3일자. 

14 )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②> , 《한울안 신문》, 947호, 2015년 6월 18일자. 

15 ) 위의 책. 

16 ) 같은 책. 

17 ) <심한 우울감에 빠진 중고생.. . 사이버 세상에 매몰된 20대>, 《서울 신문》, 2016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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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행이 한 마디로 마음공부라고 볼 때 상담은 교법 현실 구현의 한 방법”1 8)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원불교 상담은 원불교 교리 원리에 근거를 두고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원불교 상담학회는 2016년 10월 원불교 상담연구회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

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2007년 3월에 창립한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10년 만에 원불

교 상담학회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임전옥이 지적했듯이 “원불교 

내에서 상담 분야의 발전은 아직 초보적”1 9)이다.

그렇기에 원불교 상담에 대한 논의를 확장 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칼 로저스(C a rl 

R ogers, 이하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 주장하는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 등에서 원불교 교리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중

심상담은 1940년 로저스에 의해 창시된 상담이론이다. 로저스는 당시 진단적이고 해

석적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반대되는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 원리를 제시

했다.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와 상담자의 

태도를 매우 중시했다.2 0) 이러한 로저스의 경험과 철학에 근거한 인간중심상담의 

“핵심사상과 기제는 이론을 뛰어넘어 범 이론적인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로 자리매

김”21 )하고 있다. 특히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

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다른 상담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상담자들까

지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질

은 소태산의 교화사례(주산종사의 수필법문 중)를 통해서도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

결방법을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런 후에 주산 송도성22 )

18 ) <상담...‘마음공부’에 날개달다> , 《원불교 신문》, 1374호, 2007년 4월 6일자. 

19 ) 임전옥, ｢상담자로서의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

구원, 2016), 148쪽.

2 0 ) 주은선 이성미,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19), 25쪽.

2 1 ) 성승연, ｢인간중심치료에 대한 대승불교적 이해 : 고통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  

제14권 제1호(대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1), 2쪽.

2 2 ) 송도성은 1907년 12월 23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본명은 

도열( ). 호는 직양( ). 법호는 주산( ) . 법훈은 종사. 정산종사의 동생이다. 송도성은 13세에 

소태산을 처음 뵙고, 법문을 들은 자리에서 곧 제자되기를 청했다. 이를 기특히 여긴 소태산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났느냐’고 묻자 송도성은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넓고 큰 것이니 정신을 수련

하여 지극히 큰마음을 확충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이어 소태산이 ‘네가 도의 성품을 알았구나. 

앞으로 도성( )이라 이름하거라’ 하며 법명을 지어주었다. 송도성은 1922년(원기 7) 16세 때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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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주산)이 소태산의 법설을 직접 듣고 기록한  법설수필집Ⅰ Ⅱ 에

서 인간중심상담 접근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이다. 물론  법설수필집 의 

상담사례는 일반적인 상담 장면과는 다르지만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원불교 상담 장면

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

다.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탐색하는 시도는 원불교 상담의 이해 

및 논의를 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원불교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Ⅱ.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

1. 인간관

인간중심상담은 “인간 본성이 긍정적이고 신뢰할만하다는 기본 믿음”2 3)을 가진 로

저스의 인간관을 기본으로 한다. 로저스는 인간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봤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취하려는 기본적이면서 

선천적인 성향”2 4)인 실현경향성(actualiz ing  tendenc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

이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과정”2 5)이다. 자기실현경향성은 유기체를 앞으

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이다. 로저스는 “실현 성향은 물론 방해받고 뒤틀릴 수

는 있지만 유기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는 파괴될 수가 없다.”26 )라고 했다. 

변산에 주석하며 교법을 초안하던 소태산에게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계에 바쳐서 일원

의 법륜을 힘껏 굴려 영겁토록 쉬지 않게 하리라.”는 출가시를 바치고 전무출신했다. 석두암에서 여

섯 동지와 더불어 소태산을 모시고 낮에는 산전을 개척하여 생활의 근거를 삼고 밤이 되면 법석에 

참석하여 법을 듣고 즐겁게 살았다. 법설 내용은 대개 관심입정과 견성성불하는 방법을 설했는데 송

도성은 이 법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1924년(원기9)에는 이리 보광사에서 개최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에 참석한 후, 익산총부 건설에 혈성을 다했다. 1945년(원기30)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전재민 구

호사업회를 발기해 서울ㆍ익산ㆍ전주ㆍ부산 등지에서 일본ㆍ만주ㆍ중국 등 해외에서 귀환하는 전재

동포구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했다. 교단의 지도자였던 송도성은 전재동포구호사업

에 몰두하던 중 이재민의 전염병 발진티푸스에 감염된 채, 교단의 중대 현안을 의논하기 위해 총부에 

내려오다 건강이 악화된 후, 1946년(원기31) 3월 27일 40세를 일기로 소태산의 게송을 암송하면서 열

반했다(원불교 대사전(https://w w w .w on.or.kr/) 참고.

2 3 ) 브라이언 손, Carl Rogers. Sage Pubications: London, 박외숙 외 역,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

스 (서울: 학지사, 2007), 197쪽. 

24 ) 위의 책, 79쪽.

2 5 ) 칼 로저스, A  W ay of Being, 오제은 역,  사람-중심상담 (서울: 학지사, 2007), 133쪽.

2 6 ) 위의 책,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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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는 자기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나(I)’/‘나를(m e)’이라는 특성에 대

한 지각, 타인들과 ‘나’/‘나를’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 인생의 다양한 측면과 ‘나’/ ‘나

를’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 개념적 형태2 7)라고 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이 가

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기개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형성한다. 유기체는 가치를 고정하거나 경직시키지 않고 

유기체적 가치화를 계속하면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는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계

속한다. 

원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미 그 자체가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법신불

로 본다.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2 8) 1 2 3조에서 소태산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 혜 계를 세우자.”2 9)라고 했다. 여기서 “심지( )

라는 말은 마음의 바탕, 즉 마음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 자리를 말한다.”3 0) 안이정은 

심지, 진리 자리, 자성, 각자의 본성이 말의 표현만을 달리했을 뿐 각각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리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다.31 ) 그러면서 “이 자리는 아직 형상으로 나

타나지 않은 진리의 바탕이 되는 진공( )한 체성이기 때문에 원래 텅 빈 가운데 

원만구족하게 다 갖추어 있어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서 그 자체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진 진리의 바탕”3 2)이라고 했다. 한정석은 심지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

름이 없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이 절대 선( )하다는 것이다. 이를 복성( )사상이

라 한다. (…)  성품이 완전하므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33 )라고 했다. 우리의 본성

은 이미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성품은 본래 완전하다는 

27 ) 브라이언 손, 앞의 책, 84쪽.

2 8 ) 원불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 가는 지침으로 삼도록 한 9개의 요목이다. 교강 9조( )

라고도 한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정전》 수행편의 맨 앞에 위치하여, 원불교 교리의 전반을 수행화

( )하도록 9개 조항으로 간추렸다. 9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②심지는 원래 어리석

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③심

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

자. ④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⑤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⑥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⑦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⑧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⑨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원

불교 대사전(https://ww w .w on.or.kr/) 참고.

2 9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54쪽. 

30 ) 안이정,  원불교 교전해의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7), 340~341쪽.

3 1 ) 위의 책, 341쪽.

3 2 ) 같은 책.

3 3 ) 한정석,  원불교 정전해의 (서울: 동아시아, 1999),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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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도식으로 표현한 교리도에서도 소태산의 인간관을 찾아볼 수 

있다. 소태산은 1943년 1월에 새로 정한 ‘교리도( )’를 직접 발표하면서 “내 교법

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다”34 )라고 했다. 소태산은 궁극적 진리를 일원상(○)으

로 명명하고 “일원( )은 법신불( )이니 우주 만유( )의 본원( )이요 

제불 제성( )의 심인( )이요 일체 중생( )의 본성( )”3 5)이라고 

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법신불이며, 동시에 제불제성과 일체중생의 본성이 곧 법신

불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인 법신

불과 같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믿음을 일원 종지( )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상담은 인간 본성이 긍정적이고 선하며 누구나 자아실현을 향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우리의 본성은 이미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완전한 법신불이기에 누구나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2. 심리적 문제 원인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인간에게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36 )라고 본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방해받는 환경에 놓이

기도 한다.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조건적 존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왜곡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부모나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존중받을만

한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떤 행동이 존중받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 존중

받지 못하는지를 분별하는 가치존중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부여된 가치에 부합될 때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

이다.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불일치하면 개인은 이를 위협으로 느낀다.3 7) 이러

한 위협이 반복되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되

려고 한다. 

34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402~403쪽. 

35 ) 위의 책, 13쪽.

3 6 ) 성승연, 앞의 책, 3쪽. 

37 )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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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울 때마다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거

나 남자는 용감해야 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자. 남자는 울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남자는 ‘나는 남자니까 절

대 울지 않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남자인데 우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남자니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남자인데 용감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먼스와 손(M earns& T horne)은 이러한 결론이 자기 파괴적이라고 했다. 남자는 절대 울

지 말아야 한다거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암시는 의식에서 억압되고, 울거

나 용감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암시는 자책과 죄책감의 원인이 된다는 것3 8)

이다. 

인간은 왜곡된 자기개념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

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한다.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욕구와 전

혀 관계가 없는데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 조건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를 주장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

게 된다. 개인은 점차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에 충실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다. 개인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를 억압하면서 점차 자기가 사라진다. 자기가 사라지

면 마음에 병이 생긴다. 이러한 가치조건화는 타고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성장하지 못

하게 만든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경

험이 부정될수록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원불교의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

계는 “사람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39 )을 말한다. “마

음 내외의 자극, 조건, 상황, 환경, 시간 등 모두가 경계가 될 수 있다.”4 0)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했다. 우리의 자성 즉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경계를 접하니 마

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있어지나니’이다. “한 생각 마음이 일어

나 경계를 대함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

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탐심을 내기도 하고, 진심을 내기도 

38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Person-C entred C ounselling In  Action , 주은선 역,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

적 적용 (서울: 학지사, 2012), 40쪽. 

39 ) 한내창, 앞의 책, 171쪽. 

40 ) 이기홍, 앞의 책,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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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치심을 내기”41 )도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경지에

서 마음이 발한다는 것이 아니다.”42 ) 경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

는 것이다. 

장진영은 원래 마음에 어떤 경계가 자극으로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 감정이 반

응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경계라는 조건이 가해짐으로써 이전의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잠재세력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적 원인과 외적 조건의 만남이 마음

을 작용하는 것으로 지어놓은 습관과 업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

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43 )이다. 한내창은 “경계의 어떤 속성들을 마음이 주목

하고 인식하여 마음의 틀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4 4)

라고 했다. 이전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이 경계로 인해 발동하거나 선택적

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

느냐에 따라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어난 마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한 것처럼 경계

로 인해 자연히 있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어진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있어진 마음을 

존중받는 과정에서 경험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과 마음의 틀로 인해 왜곡됐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

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부정당하고 외면당하면 그것이 또 다른 경계가 되어 

고통받을 수 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낼 때마다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자기가 비

상식적이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은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들과 

내적 원인을 강화시켜 경계를 접할 때마다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는 인간중심상담에서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조건적 존중으로 인해 자기개념과 유기체

적 경험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심리적 문제로 확장된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존중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인간중심상담이 말하는 심리적 문제 원

인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안이정, 앞의 책, 344~345쪽.

4 2 ) 한정석, 앞의 책, 323쪽. 

43 )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 욕심, 습관 -｣,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4집(익산: 원광대

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83쪽. 

44 ) 한내창, 앞의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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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

인간중심상담자는 “관계를 치료의 주된 매체”45 )로 사용한다. 상담기법이 아닌 상

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치

료조건인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일치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제공”4 6)한

다.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

건”47 )이다. 

진실성(genuineness)은 치료자가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흐르는 감정들과 태도들에 개

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상담자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록 내담자는 건설적

인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한다.48 ) 상담자의 진실성은 치료적 관계의 신비성을 제거한

다. 상담자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할 때 내담자는 안전하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로저스는 “치료적 관계에서 치료자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

소”49 )라고 믿었다.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진실성을 일치성

(congruenc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은 가치 조건화된 행동을 해제

한다. 상담자가 조건적으로 내담자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무슨 말

을 해도 수용된다는 경험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내담자는 방어하고 억압했

던 자신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상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기 시작한다. 상담

자에 대한 신뢰는 내담자가 깊은 탐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가치 조건화된 행동을 스

스로 바로잡도록 도와준다. “상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 자신의 자기결정, 자기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5 0)한다. 로저스는 내담자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치료적 발달과 변화가 더욱 잘 일어

난다고 했다. 내담자가 혼란, 적의, 두려움, 분노, 용기, 사랑, 자부심 등 그 어떤 감정

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

용해야 한다고 했다.51 )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공감처럼 내담자가 깊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5 )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Ⅱ : 심리적 문제의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제

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211쪽. 

46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21쪽. 

47 ) 윤호균-Ⅱ, 앞의 책, 211쪽.

4 8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31쪽. 

49 ) 위의 책, 217쪽. 

50 ) 윤호균-Ⅱ, 앞의 책, 204쪽.

5 1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3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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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이해(em pathic understanding)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개인적인 중

요한 의미들을 치료자가 정확히 감지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5 2) 공감은 내담자에게 깊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담

자는 상담자가 감정, 생각, 행동 등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이 비

상식적이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감은 내담자를 가치 조건화에서 해방

시켜 준다.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욕구가 일치하면서 자기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을 자아실현적이며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로 

본다. 이를 믿고 인간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실현경향성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만들어준다.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인 진실성(일치성), 무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공받으면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길과 해결책을 찾아간다.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나아간다. 

인간은 “자신은 물론 사회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성

장지향적인 잠재력들”53 )이다.

원불교 교리에서도 인간중심상담의 치료조건인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즉 진실성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찾아볼 수 있다. ｢대종경｣ 실시품 

47장에서 김광선은 소태산에게 배우고 싶은 세 가지를 순일 무사하신 공심, 시종일관

하신 성의, 청탁 병용( )하신 포용54 )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태산의 대자대비한 

태도는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성천은 소태산이 수용, 비심판, 이해, 

지지 등을 사용하여 상담을 진행했다55 )고 했다. 임전옥은 “소태산의 관심과 이해, 수

용과 지지 속에서 내담자들은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나갔다.”5 6)라고 하면서 “소태산의 태도는 내담자들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되어주

었다.”5 7)라고 했다. 이는 소태산이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제공했음을 말해준다. 

52 ) 칼 로저스, 앞의 책, 132쪽. 

53 )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Ⅰ :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

심리학회지  제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197쪽.

5 4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44~345쪽.

5 5 ) 김성천, ｢소태산 대종사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0 11집(익산: 원

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555쪽.

5 6 ) 임전옥, 앞의 책, 159~160쪽.

5 7 ) 위의 책, 160쪽.



종교교육학연구, 제 61권

소태산은 누구나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

기에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했다. ｢대종경｣ 실시

품 7장에 창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창부 몇 사람이 원불교에 입교하고 법회에 참석하

자 대중들은 소태산에게 창부들이 오지 못하게 하자고 요청한다. 창부들이 법회에 참

석하기 위해 법당에 오고 가는 걸 외부 사람들이 보면 빈정거리며 웃을 것이고, 원불

교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태산은 이를 받아들이

지 않고 대중에게 인간의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58 ) 창부들을 무조

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한 것이다. 

소태산은 제자들에게 ‘경외심’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

다. 경외심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로저스가 사용한 “존

귀하게 여기는 것(p riz ing)”5 9)이라는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종경｣ 교의품 4장

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경외심을 놓지 말 

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 그 당처에 직

접 불공하라60 )고 말하고 있다. ｢대종경｣ 인도품 33장에는 경외심을 놓지 말고 사람

이나 물건을 대할 때 언제 어디서든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가지라61 )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극치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저스는 세 가지 핵심 조건들 중에서 공감이 가장 훈련이 가능한 것임을 종종 암

시6 2)했다. 소태산도 제자들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종경｣ 교단품 4장에서 

소태산은 인간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기에 각자의 성질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했던 사이도 부딪치고 맞서 싸우게 된다고 했다. 내가 아는 바로

써 상대방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미운 마음까지 생겨나는 건 상대

방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6 3)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각, 

정서, 사고, 행동, 태도 등에 대한 고유한 참조틀을 가지고 있다. 상대의 감정을 공감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세계인 내적 참조틀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내적 참조틀이 아니라 상대방

의 내적 참조틀로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서로가 편이 돼주고 덕이 화합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58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28~329쪽. 

59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79쪽.

6 0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13쪽. 

61 ) 위의 책, 201~202쪽. 

62 )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02쪽.

6 3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49~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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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하기 위해선 경청도 중요하다. 로저스는 특별한 경청이 변화를 일으키는 가

장 강력한 힘들 중 하나6 4)라고 했다. 소태산의 상담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소태산이 질문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답을 하고 소태산은 적극적으로 경청했

다. 주산은 “회중( )은 (…) 각자의 의견을 사뢰되 종사주 일일이 청취하옵고”6 5)라

고 기록하고 있다. 일일이 청취했다는 기록에서 소태산이 적극적 경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산이 소태산의 법설을 기록한 문집엔 소태산이 질문하고 경청하는 장면을 담

은 법문이 다수 수록돼 있다. 소태산은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

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담자에겐 자신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탐색하고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원불교 교리 안에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공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온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원불교 상담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원불교 교리가 포함하고 있는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

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타력으로 제공받아 ‘있어진’ 마음

을 회복하면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진리

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6 6) 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존재다. 

Ⅲ.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사례

본고에서는 주산이 수필( )한 소태산의 법문 중  법설수필집Ⅰ Ⅱ 를 중심으로 

상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수필법문이 소태산의 제자에 의해 남겨졌지만 그 

중 주산이 수필한 법문이 “법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정리한 형태”6 7)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산은 소태산을 최측근에서 시봉하면서 “원불교 초기에 설한 소태산의 직

설적이고 풍부한 삶의 예가 담긴 귀중한 법문들을 기록”68 )했다. ｢대종경｣에도 주산이 

64 ) 칼 로저스, 앞의 책, 132쪽. 

65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마음은 스승님께 몸은 세상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7), 71쪽. 

66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21쪽. 

67 ) 양은용, ｢주산종사의 소태산 대종사 수필법문과 그 교의사적 의의｣,  원불교학  4집(익산: 한국원불교

학회, 1999), 227쪽. 

68 ) 박광수, ｢대종경 법문의 상황성 연구 - 주산종사의 대종사법설 수필집 중심으로 -｣,  원불교학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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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한 법문이 다수 수록돼 있다. “ 법설수필집 은 1929년 이전의 정리형태를 띠며, 

1931년에 추가법문까지의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55편이 수록되어 있

다.”69 ) 비록 일부이고 일반적인 상담 장면과는 다르지만  법설수필집 에 담긴 소태산

의 상담사례에서 소태산이 대중들과 문답한 내용을 통해 어떠한 태도로 상담을 진행

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태산의 상담사례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분리해서 

뽑아내기는 어렵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실 본질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하나의 조

건”70 )이며, “내담자와 함께 있는 과정”71 )이기 때문이다. 

<사례 1>  김기천이 선생님께 고하되, “현금(現今) 세상에 여러 사람이 사방에서 활

동하며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으고, 각각 당군(黨群)을 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으로써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는 줄로 소자는 생각하오니, 복원(伏願)  선생님

이시여, 그네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참 선생이니라.”  기천: “어

찌함으로 참 선생이라 하십니까?” 선생: “그대는 어찌 참 선생이 아님을 아느냐?”  

기천:  “그네가 예 아닌 행동이 많음으로 아옵나이다.”  선생: “그대가 그네를 인하여 

그네의 그름을 알았으니, 어찌 참 선생이 아니랴.” 기천:  “그네들이 지금은 예 아닌 

일로써 선생이 되니, 어느 때면 예에 당한 선생이 되겠습니까?”  선생: “지금은 예

를 모르는 선생이 되었으나, 사면에서 예 아닌 선생이 많이 나면 그네들도 자연히 

예 아는 선생이 되나니라.”  기천:  “그 선생의 밑에 출입하는 학도는 어느 때나 참 

정신을 얻어서 배우는 향방을 알겠습니까?” 선생: “그 선생에게 많이 배운 뒤에 아

나니라. (…)  능히 감당하지 못 하나니라.” 하시더라.7 2 )  

소태산은 김기천의 계속된 질문에도 매우 관대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김

기천이 이해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답변을 해주는 가운데서도 소태

산은 김기천의 생각을 되묻고 있다. 이렇게 되묻는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김기천은 소태산이 자신의 질문을 수용해주고 성

실하게 답변해주자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소태산의 수용적인 태도

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8), 94쪽. 

69 ) 양은용, 앞의 책, 255쪽. 

70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266쪽.

7 1 ) 위의 책, 130쪽. 

72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26~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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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준다. 제자들은 두터운 신뢰 관계 속에서 소태산에게 두려움 없이 질문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김기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주는 부분은 문

장이 길어 생략했다.

<사례 2>  선생님께서 조송광에게 말씀하시되, “들은 즉 예수교의 주지는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니,  참 그러하느냐?” 송광:  “그렇습니다.” 선생: “송광도 수십년을 예수

교에 신앙하였으니 하느님을 알았느냐. 알지도 못하고 공경하고 신앙하는 것은 너

무나 허망한 일이 아니냐?” 송광: “전일에는 하느님이 먼 곳에 계시는 줄로 알았사

오며, 무엇이 하느님인지도 몰랐삽더니, 이제는 하느님을 가깝게 모셨사온 줄 생각

하오니, 다시 말씀하오면 자심이 천주이옵나이다.”  선생: “군의 말이 옳도다. 그러

나 이미 자심의 천주는 알았거든 모셔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신 효력이 있어야 

할 것이니, 모신 효력이 있기로 말하면 밖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가 안으로 

자심 천심에게 부탁하여 일일시시로 가르치라 하고, 그 가르침을 복종하되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 양방 사이에 저의 발원대로 가르쳐 주나니, 아무쪼록 마땅한 대로 

배우고 보면 그 결과는 배워 행한 뒤에 나타나니라.”하시더라.7 3 )

소태산은 조송광이 예수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을 존중해주면서 예수교 신앙이 더욱 

깊어지도록 지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태산이 조송광에게 원불교로 개종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무느냐, 그리고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은 내담

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7 4)이다. 이러한 소태산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교를 신앙하

던 조송광으로 하여금 원불교에 입교하여 소태산의 제자가 되도록 만든다. 여기서 ‘군

의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볼 때 소태

산이 조송광의 말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3> (…) 선생님께서 문득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저 등촉의 광명이 저렇게 

밝은 데 어찌 하여 바로 저의 밑은 어둡느냐?”고 좌우 제자들에게 물으시었다. 김

남천이 대왈 “이 말씀을 실로 소자에게 비함인가 하옵나이다. 소자는 직접 선생님

의 문하에 시봉한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으며,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도리어 원방(遠方)에서 간혹으로 내왕하여 뵈옵는 여러분만 못 하옵나이다.”  선생님

73 ) 위의 책, 131~132쪽.

7 4 ) 윤호균-Ⅱ, 앞의 책,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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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웃으시며 다음에 송규에게 물으신대, 송규 대왈,  “저 등

불은 위로 발하여 먼 데를 밝히며 등잔기둥은 가운데에 있어서 아래를 덮음으로 

저의 밑이 어둡나이다. (…)” 선생: “그러면 그와 같이 원만치 못한 사람이 자타가 

없이 밝아지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송규: “희로애락에 편벽되게 착하지 

말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선생

님께서 이춘풍을 보시며, “춘풍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시니, 춘풍: “저도 그 말씀

과 같습나이다. 그 등잔은 제 몸에 가려서 제 앞이 어둡고 춘풍은 아상에 걸려서 

춘풍의 앞이 밝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하니, 선생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말에 허여

(許與)하시는 뜻을 보이시더라.7 5 )

소태산은 자신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할 때마다 웃음으로써 수용하고 있다. 왜 그

렇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만든다. 소태산은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7 6), 제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동안 “자신

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거나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생각”77 )하게 된다. 소태

산의 질문과 경청은 제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며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은 공감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소태산은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중도에 끊지 않고 말을 마칠 때까지 일일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소태산의 질문과 경청은 제자들로 하여금 공감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사례 4> (…)  때에 송적벽이 참여하여 들었더니, 그 사람이 물러간 뒤에 선생님께 

고하되, “선생님의 말씀에 소자가 대단히 의심나는 바가 있사옵니다.”  선생: “무엇

이 그렇게 의심나는 바이냐?”  적벽: “아까 선생님께서 그 승려를 대하여 말씀하시

는 가운데 모든 재주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시고, 모든 물품도 없는 것이 없사와 

사람의 구하는 바를 따라서 응하여 주신다 하시오니, 감히 묻나이다. 어떠한 무례

한 요구라도 다 능히 수응(酬應)하여 주시겠습니까?”  선생:  “그대가 의심나거든 그

대가 나에게 시험하여 물어 보라.”  적벽:  이에 물어 왈 “근세에는 비행기가 있어 

공중에 헤매이니, 비행기를 제조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옵나이까?”  선생: "비행기가 

있으니 반드시 비행기 제조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라. 그대가 비행기 제조하는 재주

75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35~136쪽. 

76 ) 임전옥, 앞의 책, 171쪽. 

77 )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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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우려 할진대 그 공장에 가서 배우면 잘 가르쳐 주리라.”  적벽:  다시 고하되, 

“제가 서절(暑節)을 당하였는데 부채가 없사오니, 부채를 한 개 주시옵소서.” 선생:  

“시장에 가면 부채 장사가 있어 부채를 많이 쌓아 놓고 팔을 것이니,  그대가 부채

를 사기로 할진대 부채 장수에게 가서 사면 얻으리라.” 하시니, 적벽:  “비행기 제조

하는 법도 선생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부채도 선생님이 친히 주시옵소서.” 선

생이 적벽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적벽이 어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느냐?  그대

가 곧 군청에를 가서 보라.  군내에 모든 사무를 군수 단독이 보아 가는가? 각 과에 

모든 직원이 있어서 다스려 가는가?  (…)  지금 이 일도 그와 같아서 무엇이나 구하

는 데에 따라서 내가 직접으로 가르쳐 줄 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가르

쳐 줄 일도 있나니라. 그런즉 그대는 그대의 원하는 바만 얻어 가면 그만 아닌가.  

무엇을 다시 말하는가?”하시더라.7 8 )

소태산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에는 아는 척하며 답하지 않는 진실성과 일치성

을 보이고 있다. 대답을 할 때에도 신비성을 제거하고 있다. 송적벽이 묻고 또 묻는 

말에는 매우 수용적이지만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자 ‘무식한 말을 하느냐? ’고 되묻는

다. 여기서 ‘무식한 말’이란 표현은 송적벽을 무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소태산

이 할 수 없는 일을 송적벽이 해달라고 우기자 소태산에게 일어난 감정을 ‘무식한 

말을 하느냐? ’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소태산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보여준 것이

라 볼 수 있다. 송적벽이 이토록 거침없이 묻고 또 물으며 우길 수 있는 것은 소태

산의 수용적인 면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태산은 뒤이어 

바로 송적벽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설명해주

고 있다.

먼스와 손(M earn s &  Thorne)은 공감에 대해 사람들이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친절함’을 공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친절함은 사회화된 가면으

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7 9)고 했다. 공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상담자의 진실하고 일치성 있는 태도를 방해한다. 로저스는 “일치성 또

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성이 치료적 성장을 높이는 태도 중에서 가장 기본 조

건”80 )이라고 했다. 그만큼 상담자의 진실성과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다.

78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71~ 172쪽. 

79 ) 데이브 먼스 브라이언 손, 앞의 책, 207쪽. 

80 ) 브라이언 손, 앞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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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문정규가 선생을 뵈옵고 고하되,  “향일에 제가 박호장의 집에 간즉 그날

이 마침 호장의 아들 소상(小祥)이온 바 호장이 너무 슬퍼하고 마음을 과도히 상하

더이다.” 선생이 가라사대,  “천륜이 지중하니, 그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예사로다.”

하시니, 정규 다시 고하되, “저의 뜻에는 불가하옵더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같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상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니,  어찌 미친 짓이 아니오리까?”하

거늘, 선생이 정규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그대가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도 마음에 

조금도 비창(悲)함이 없겠느냐?”하시니, 정규 대왈,  “저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슬

퍼하지 아니하겠습니다.”하거늘, 선생 “참으로 그러하겠느냐?”고 3 , 4차 물으시니 

정규 3 , 4차를 다짐하여 올리다.  선생: “혹 내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쩔꼬?”  정

규: “만약 선생님께서 그러한 불행이 있으면 제가 이 세상에 감내하여 살지 못하겠

습니다.”하고 물러가다. 그런 후 수년을 지내매, 정규의 아들 1인이 무슨 일로써 법

률에 관계되어 20여일 동안을 구류에 처하였더니, 정규 드디어 근심으로써 먹는 것

이 달지 아니하며 밤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 처소에 내왕하여 자주자주 

눈물을 흘려 슬퍼하더라. 그 후에 선생님을 뵈옵고 고하되,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보기와 제가 직접으로 당하여 보는 일이 판이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

다. 소자가 전일에 박호장의 말로써 선생님께 망령되게 고한 것이 생각할수록 황송

하옵나이다.”하고 그 말로써 고하니,  선생이 가라사대, “그대의 깨달음이 옳도다. 범

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제 앞에 당치 아니한 일은 그와 같이 쉽게 알고 쉽게 말

하여 세상에 경박한 자 되나니, 그대가 이미 그 뜻을 알았거든 명심하여 두고 항상 

조심하라.”하시더라.8 1 )

인간중심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서가거나 끌고 가지 않는다. 소태산

도 문정규의 근기에 맞게 상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가 자신의 감

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관계를 조성하는 가운데 문정규가 표현하는 감

정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

하다는 걸 알고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의 감정을 앞서가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타

이르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마음을 심지에 대조하여 돌리라고도 하지 않는다. 소태산

이 “어떤 칭찬이나 꾸지람 없이 있는 그대로”8 2)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문정규는 자

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문정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박호

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됨과 동시에 통찰도 

81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81~ 182쪽.  

82 ) 윤호균-Ⅱ, 앞의 책,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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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기서 소태산이 ‘그대의 깨달음이 옳도다.’라고 한 말도 맥락적으로 볼 때 

판단이 아니라 공감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한 후  법설수필집Ⅰ Ⅱ 에서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관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의 본성을 자아실현경향성이 있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았고, 원불교는 이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이 법신불이며 자신

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원불교와 인간중심상담 모두 

인간을 내재적 잠재력이 있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문제 원인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

치로 심리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원불교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

어지나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상담처럼 경계를 따라 있어

진 감정이 부정될수록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일치

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치료적 변화

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보았다. 원불교에서도 마음공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든 내담

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산이 기록한  법설수필집Ⅰ Ⅱ 에서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

사례를 살펴보았다. 소태산의 상담사례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

지 태도가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중심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83 )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①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②실존적인 삶을 살고, ③

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④자유를 체험하고, ⑤창의성을 가진 존재”8 4)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83 ) 브라이언 손, 앞의 책, 92쪽.

8 4 ) 성승연, 앞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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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필요충분조건인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제공해준다. 내담자는 적절

한 심리적 조건 속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왜 불편한지를 알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이 

가치 조건화된 환경 속에서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

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내담자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실현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 조건화에서 벗어나 자신 

속의 긍정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시작한다. 인간중심상담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인간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

공해준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키

는 데까지 나아간다.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원불교 상담의 목표도 제시해

볼 수 있다. 원불교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보

다 더 확장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켜 낙원세계를 건설8 5)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여기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태

도는 원불교 교리와 주산이 수필( )한 소태산의 법문 중  법설수필집Ⅰ Ⅱ 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에서도 진실성(일치성), 무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있어지나니’를 다루어줄 수 있는 것이

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없다. 내담자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

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지를 해줘야 한다. 화났다, 짜증났다, 지쳤다, 슬프다, 우울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등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먼저 인정해준 후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내담자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이

에 따라 주위 상황이 보여지고 상대의 심경이 이해되어지는 지혜가 나와진다.”8 6) 경계

를 따라 일어난 마음이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담자

는 자기를 불안하게 여기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일어난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85 ) 백준흠,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8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

구원, 2004), 109~138쪽.

8 6 ) 서현아 한순옥,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

문과학논총  6집(아산: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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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느끼면 비로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기 위해 자성의 정 혜

계를 세울 수 있는 자력이 생긴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 묻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다. 

소태산은 ｢대종경｣ 교의품 29장에서 원불교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대답할 것87 )이라고 했다. 원불교 마음공부처럼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 역시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마음공부는 자력을 위주로 하지만 상담은 타력을 위주로 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타력을 위주로 하는 원불교 상담은 주임교무와 부직자 간의 문제, 교무와 교도들의 

의사소통 문제, 심신이 소진된 교무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이 병든 일반교도들

과 청소년 교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논의해 보았다. 원불교 상담학

회가 창립됐지만 여전히 원불교 상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원불교 

상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

로 삼아보려는 것이다. 본고가 앞으로 원불교 상담의 이론적 체계와 방법을 정립해 나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산이 수필한 법문 중 일부만을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태산의 상담사례를 풍부하게 찾아내고 연구하면 원불교 상담 방법 연구에 더욱 도

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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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Study on the Person-cen tered C ounseling  Princ ip le  in  D octrine  

fo  W on-Buddhism

Kim, Doyeon Sung, Seoungyun

Seoul U niversity  O f Buddhism

T he ob jectiv e  o f th is study  is  to  d efin e a n ew  understand ing  o f W on- B uddh ist  coun seling, 

and  to e stab lish  the  th eo re tical sy stem  and  m ethod  of th e counse ling . To  tha t end, based on  th e  

p erson- cen te red  counse ling  p rin cip le in  th e  doctrin e  o f W on- B uddh ism , th e  s tudy  exp lo red  a  

W on-B uddh is t v iew  o f hum an, cau se  o f psycho log ica l problem s, and  so lu tions  fo r p sycho logica l 

problem s, and attem pted to apply the person-cen tered counseling to th e W on-Buddhist coun se ling . 

R egard ing  th e  v iew  o f hum an , p erson- cen te red  counsel ing  tel ls tha t hum an  has a  se lf-  

actua liza tion  tendency , and  W on- B uddh ism  rega rd s  hum an  na tu re as  D harm akāya  B uddha . 

R egard ing  th e cau se  o f  p sycho log ica l p rob lem s, th e p erson- cen te red  counse ling  rega rded  it a s  

inconsistency between self-concept and the o rgan ic experience, and W on-Buddh ism  considered tha t 

the m ind created  along the  sensory conditions w as caused  by no t b eing respected . R egard ing  th e  

so lu tion s fo r psycholog ical p rob lem s, the  p erson-cente red  counseling  suggested  the  three a ttitudes  

o f th e counselo r  -  tru th fu ln ess, uncond itiona l po sitive  re sp ect, and  em path ic  unders tand ing . 

M eanw h ile, W on-B uddhism  con firm ed  tha t th e th ree  a ttitudes a re in cluded in  So taesan ’s  a tti tude  

o f g reat love  and  g rea t com passion . A s  a w ay  to  h ea l th e m ind  that o ccu rs due  to  th e sen so ry  

cond ition s, a tten tion  w as pa id  to  th e th ree  attitudes o f R ogers. T he  ca se s o f coun se ling  in  T he  

C o llec ted  W ork s  o f So taesan  Serm on Ⅰ Ⅱ  w ritten  by  Ju san a lso  show ed  th ree  a tt itudes o f 

p erson- cen te red  counselo rs. T he  goa l o f th e  p erson- cen te red  counse ling  is  to  h elp  one  b ecom e 

a  ‘fu lly- func tion ing  p erson ,’ w h ile  W on-  B uddh ist coun se ling  ba sed  on  th e W on- B uddh ist  

doctrin e  shou ld  a im  to  h elp  one  b ecom e a  ‘p erson  w ho  stud ies  th e  m ind  on  one’s  ow n .’ T he  

person w ho stud ie s his m ind by him self should b e encouraged  to m ove  on to  m aintain, grow and  

deve lop  no t on ly  h im self bu t a lso  th e socie ty so  that th e w or ld o f pa rad ise  w ill be  constructed.

K ey  w ord s: D oc trin e  o f  W on-B uddh ist, p erson- cen te red  counse ling , coun se ling  goal, c ases  o f  

coun seling, a tt itude  o f  th e counselo r, W on- B uddh is t coun se ling  


